
HyperTeams

3회차 · 85분

무엇부터 할 것인가
할 수 있는 일은 늘 후보보다 많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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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yperTeams

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부터 하죠?
여기서 대개 둘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— 아무거나 시작하거나, 아무것도 시작 못 하거나.

© HyperTeams 02 /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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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

세 가지 질문
01

품질 향상
고객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는가?

02

비용 절감
제품을 만드는 운용 비용이 줄어드는가?

03

매출 · 마진
레베뉴나 마진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?

어느 것에도 “예”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과제는 뒤로 미루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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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후보 목록

이 질문의 용도는 버리는 것입니다
후보 품질 비용 매출 판정

고객 문의 자동 응답 ○ ○ △ 후보

청구서 데이터 입력 △ ○ ✗ 후보

사내 규정 검색 챗봇 ✗ △ ✗ 보류

회의록 자동 정리 ✗ △ ✗ 보류

경쟁사 가격 모니터링 ✗ ✗ ○ 후보

AI 도입 사내 교육 ✗ ✗ ✗ 보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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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을 엄격하게

후보가 전부 “예”로 나온다면 질문이 느슨한 것입니다
느슨한 질문
비용

비용이 줄어드나?

품질

품질이 좋아지나?

매출

매출에 도움되나?

엄격한 질문
비용

얼마나? 지금 월 몇 시간을 쓰나?

품질

무엇으로 잰 품질인가? 지금 값은?

매출

어느 경로로? 중간에 몇 단계가 있나?

숫자를 댈 수 없는 후보는 “예”가 아니라 “아마도”이고, 아마도는 보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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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 찾기

어디서 찾나
각 팀에 “지난달 가장 시간을 많이 쓴 반복 업무 세 가지”를 묻기

예전에 “자동화 안 하기로 한” 목록 다시 보기

사람이 참고 있는 일 — 불만은 있는데 개선이 안 된 것

“AI로 뭘 할까요”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— 아는 기능(챗봇·요약) 안에서만 답이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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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2

세 원칙 자세히
각각 무엇을 재고, 언제 고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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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1

품질 향상
효과는 늦게 나타나고 오래 갑니다.

다채널 리뷰 분석으로 개선점 발견

감정 분석으로 불만을 터지기 전에 파악

착수 전에 “무엇으로 잴지”를 반드시 정할 것

△
첫 과제 적합도
증명이 느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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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2

비용 절감
가장 빨리 증명됩니다. 그래서 첫 과제로 적합합니다.

반복 업무 자동화로 인력 비용 절감

고급 인력을 고가치 업무에 집중

에러율 감소로 재작업 비용 절감

◎
첫 과제 적합도

증명 빠름 · 데이터 전제 낮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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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3

매출 · 마진 증대
임팩트가 가장 크고, 전제 조건도 가장 많습니다.

동적 가격 관리 · 경쟁사 가격 센싱 · P×Q 최적화

가격 변경 이력이 없으면 효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

전제가 없으면 그 준비 자체를 과제로 삼으세요

△
첫 과제 적합도
데이터 전제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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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순위

임팩트 순서와 착수 순서는 반대입니다
임팩트 순서
1순위
매출 · 마진

2순위
비용 절감

3순위
품질 향상

착수 순서
1순위
비용 절감

2순위
품질 또는 중간 규모

3순위
매출 과제

조직의 인내심은 3~6개월입니다. 첫 과제는 크기가 아니라 “증명되는 것”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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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과제의 조건

다섯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
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

숫자로 잴 수 있다

현재 값을 이미 알고 있다

실패해도 타격이 작다

담당자가 협조적이다

다섯 번째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. 그 사람만이 실제 업무를 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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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· 40분

과제를 실제로 채점해보기
1

후보 여섯 개
다섯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억지로
짜낸 마지막에서 좋은 게 나옵니다

2

느슨하게 채점
감으로 빠르게. 여기서는 대부분 ○
가 나옵니다

3

엄격하게 다시
숫자를 못 대면 ○ 를 ✗ 로 내립니다

4

세 개 버리기
선택이 아니라 규칙입니다

“모른다”를 ✗ 로 적는 게 이 실습의 전부입니다. 여기서 정직하지 않으면 Phase 2에서 3주를 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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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오늘 가져가실 것
1 세 질문의 용도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

2 “AI로 뭘 할까”가 아니라 “지난달 시간을 가장 많이 쓴 일”을 묻기

3 임팩트가 큰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을 먼저

4 첫 과제는 하나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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